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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목간학회 정기발표회 발표문> 2011.4.8.

傳인용사지 출토 龍王 목간과 우물·연못에서의 제사의식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과정
이재환

Ⅰ. 머리말

경주 월성에서 남쪽으로 70~8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傳仁容寺址는 金仁問의 
원찰인 仁容寺址로 알려져 온 곳으로서, 지난 2002년부터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 의
해 4차에 걸쳐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仁容寺에 대해서는 三國遺事에 唐의 獄에 
갇힌 金仁問을 위해 관음도량으로 지었다가 그가 귀국 도중 사망하자 미타도량으로 바
꾸었다는 기록이 확인된다.1) 1930년대 大坂金太郞가 지명의 음운학적 변화에 근거하여 
현재의 경주시 인왕동 341-3번지 일대를 인용사지로 비정한 뒤 계속해서 인용사지로 
불리어 왔으나, 4차에 걸친 발굴조사 결과 절터 유적의 연대 상한이 8세기 중후반으로 
판단되면서 삼국유사에 기록된 인용사로 보는 데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 상태이
다.2) 발굴과정에서 신라지역 최초의 와축기단 건물지가 확인되어 주목을 받았고, 우물
⑩ 내부에서는 목간이 1점 발견되어 지난 2010년 7월 한국목간학회 제9회 정기발표회
에 소개된 바 있다. 이 목간은 상태가 좋은 편으로 많은 양의 묵서가 쉽게 판독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대한 본격적인 고찰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석상 중요한 부
분에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이두로 추정되는 문구가 등장하며, 결정적인 몇 글자의 일
부분이 박락되어 판독되지 않는다는 것이 난점으로 작용한다. 새로운 이두에 대한 해석 
문제는 오늘의 다른 발표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므로, 본 발표는 목간의 출토 
맥락 및 함께 출토된 유물의 양상을 통해서 목간의 내용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Ⅱ. 傳인용사지 우물 출토 목간 소개 및 판독

목간이 발견된 우물⑩은 동회랑지에서 남쪽으로 20m 정도 떨어져 있으며, 東池 동편 
호안석축에 인접하여 있다. 목간은 우물 내부 매몰토의 상층부를 일괄 제토하는 과정에
서 수습되어 정확한 출토위치를 특정할 수는 없다고 한다.3) 단, 우물의 바닥에서 

1) 三國遺事 卷第二, 紀異第二 文虎王法敏條
2) 권택장, 2010 ｢경주 傳仁容寺址와 ‘大龍’ 목간｣, 한국목간학회 제9회 정기발표회 발표문.
3) 권택장, 2011 ｢경주 傳仁容寺址 유적 발굴조사와 木簡 출토｣ 목간과 문자6호, 한국목간학회, 

1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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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cm 두께로 퇴적된 흑갈색사질토와 자갈모래층보다는 상층에서 출토되었으므로, 적
어도 우물 축조시에 넣어진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흑갈색사질토층에서는 원반형토제
품과 소·돼지·말·고라니·사슴·개 등의 육상동물뼈, 기러기·오리·까마귀·꿩·닭 등 조류뼈, 
어류의 뼈 및 복숭아씨가 다량으로 출토되었고, 자갈보래층에서는 원반형토제품과 인화
문토기, 銅串이 등이 출토되었다. 내부 출토유물의 연대는 바닥층의 인화문토기와 상층
부의 중국제 청자를 참고할 때 8세기 초에서 9세기 말 또는 10세기 초 정도로 추정된
다. 목간의 하한 연대는 이보다 더 늦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

목간의 수종은 소나무이며, 길이는 15.7cm, 너비 0.4~1.4cm, 두께 0.1~0.9cm, 무게 
11.63g이다. 일부 박락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완형을 유지하고 있다. 묵서는 양면에 있
는데, 앞면은 한 행으로 되어 있는 데 반해, 뒷면은 두 행이 서로 반대방향으로 서사되
었다. 전면을 기준으로 하단부의 왼쪽 측면의 좁게 다듬고, 횡단면도 칼날처럼 한쪽을 
날카롭게 다듬어 刀子와 같은 형태를 갖춘 것 또한 특징적이다. 전면의 하단부를 살펴
보면 좁아진 면을 의식하여 묵서의 글자 크기가 조금씩 작아지고 있어, 먼저 刀 형태로 
다듬은 뒤 묵서를 기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묵흔이 선명하여 몇 글자를 제외하면 판
독에 큰 무리가 없다. 판독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전면 : 大龍王中白主民渙次心阿多乎去亦在
후면 逆방향 : [名]者所貴公歲卅金[侯]公歲卅五
     正방향 : 是二人者歲(□)中人亦在如□与□右□

전면 8번째 글자는 오른쪽 부분이 다소 뭉개져 확실하지 않지만 형태상 渙과 가장 유
사하다. 그 다음 글자인 次와 心은 사이가 꽤 떨어져 있으나 문맥에 따라 합쳐서 ‘恣’자
일 가능성도 부정할 수는 없다. 후면 역방향의 첫 글자는 왼쪽 부분이 조금 떨어져 나
가 정확한 글자 형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기존의 판독자인 名를 그대로 수용하고자 한
다. 후면 역방향의 9번째 글자는 기존에 ‘侯’로 판독하였는데, 정확히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으나 대안을 제시하기 어렵다. 정방향의 歲와 中 사이는 공간이 있지만 묵흔이 잘 
보이지 않는다. 글자가 없었을 가능성도 있다. 在 다음 글자인 11번째 글자는 ‘口’만 보
이지만 좌측 박락부위에 묵흔이 보여서 ‘如’字라고 판단하였다. 기존 판독문에서도 如자
로 보았다.4) 그 다음 글자 역시 좌측 상부가 떨어져 나갔는데, 남아 있는 부분은 ‘契’字
에서 ‘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해당한다. 기존 판독문에서는 契로 보았으며, 喫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5) 与 다음 글자와 右 다음 글자는 판독하기 어
렵다.

전면은 전체적으로 판독되지 않는 글자가 없으나 해독은 쉽지 않다. 후반부가 이제껏 
접해보지 못한 낯선 이두이기 때문이다. 후면 정방향 행의 후반부 역시 박락으로 인해 
결정적인 동사를 해석해 내기 어렵다. 다만, 전면 첫 부분이 “大龍王中白”, 즉 “대용왕님
께 아룁니다.”로 시작하며, 후면 역방향에서 ‘所貴公 歲卅’, ‘金[侯]公 歲卅五’라고 하여 
두 인물의 이름과 나이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신출 이두와 박

4) 권택장, 2010 앞의 발표문.
5) 한국목간학회 제9회 정기발표회 당시 윤선태 선생님의 판독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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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 부분의 해석은 뒤로 미루고, 우선 이러한 기본적인 정보를 전제로 하여 목간의 외형
적 특징을 통해 그 성격과 내용을 추적해 보겠다.

Ⅲ. 목간의 외형적 특징과 용도

외형적으로 느껴지는 가장 특이한 점은 刀形으로 가공되었다는 점 이외에, 전면과 후
면의 행수가 다르며, 후면은 각 행이 서로 반대로 서사되었다는 데 있다. 목간의 서사 
순서를 추정하자면, ‘大龍王’으로 시작하는 전면이 전체 내용의 시작인 듯하며, 후면 정
방향의 ‘与’字 다음 글자가 逆방향의 ‘所’字에 밀려 왼쪽으로 치우친 것으로 보아, 후면
의 逆방향이 정방향보다 먼저 서술된 것으로 보인다. 내용상으로도 역방향에 두 사람의 
公이 나오고 정방향이 ‘是二人’으로 시작하고 있으므로, 역방향 행이 내용상 앞선다고 
하겠다. 즉, 이 목간의 서사자는 목간의 전면을 쓴 뒤, 목간의 앞뒤와 위아래를 뒤집어 
후면의 역방향 행을 서사하고, 다시 위아래를 뒤집어 후면의 정방향 행을 쓴 것이다. 
기존의 보도자료와 발표문에서는 본 목간을 인사 천거에 관련된 문서 목간으로 파악하
였으나,6) 동일 면의 상하를 뒤집어 서사한 것은 문서와 같은 일상적인 상황의 서사 방
식으로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 참고되는 것이 부여 능산리사지 295번 목간이다. 제의에 사용된 이 남근
형 목간의 後面에는 ‘无奉’과 ‘天’이 서로 반대방향으로 서사되어 있다. 우물·연못의 제
사의식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창녕 화왕산성 목간3의 경우에도 4열중 3열은 나머지 
열과 달리 위·아래를 거꾸로 썼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7) 이들 목간은 모두 일상적인 
용도가 아니라 제의라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동일면의 서사 방향을 바꾼 것도 
그와 관련된 주술적 의도에 기인하였다고 생각된다. 전인용사지 목간의 경우도 일상적
인 용도가 아니라 제의 혹은 주술적 용도를 가진 것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일본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 高槻市 淸福寺町의 阿久都神社 남쪽 참도에서 발견된 
平安時代 중엽에 만들어진 우물의 바닥에서는 2개의 그릇과 齋串, 빗, 복숭아씨 등 제
사유물 세트가 발견되었다. 두 그릇 모두에 묵서가 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에는 ‘封’자
가 원형으로 묵서된 가운데에 ‘中央土公水神’·‘西方土公水神王’·‘東方土公水神王’·‘南方土
公水神王’·‘北方土公水神’ 등 5방의 土公 水神王을 적었다. 이 가운데 ‘南方土公水神王’만
은 다른 土公 水神王과 달리 위아래가 뒤집혀 있는 점이 흥미롭다. 발굴을 담당한 高槻
市敎育委員會는 嶋上郡衙跡發掘調査槪要 五에서 이 제사용구 세트가 우물을 새로 구
축할 때 水神이 노하지 않게 진정시키고, 우물의 물이 마르지 않기를 기원하는 제사에 
사용되었다고 보았다.8)

이와 같은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전인용사지 출토 목간은 우물에서 행해진 모종의 제
의에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첫머리에 등장하는 ‘大龍王’은 그 제의의 대상
이 우물에 거주하는 용왕이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같은 우물에서 출토된 유물들 또한 

6) 권택장, 2011 앞의 논문에서는 석문을 제시하지 않았다.
7) 박성천·김시환, 2009 ｢창녕 화왕산성 蓮池 출토 木簡｣ 목간과 문자4, 206쪽.
8) 水野正好, 1991 ｢鎭井祭の周辺｣ 陰陽道總書 第4卷 特論, 名著出版, 226~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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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물제사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그렇다면 목간에 언급된 두 인물은 어떠한 존재이
며, 우물에서 용왕에게 지낸 제의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였을까? 그리고 刀形이라는 
형태는 우물제사와 어떤 관련을 가지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물
과 우물에서 이루어진 제의 행위의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Ⅳ. 우물과 용왕제사

우물이 인간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생활 용수를 공급한다는 기본적인 역할 이외
에, 공적인 제의공간으로서도 활용되었음을 환기시킨 것은 풍납토성 경당지구 206호 우
물의 발굴이었다. 이 우물 속에는 200여 점을 넘는 완형 토기류가 인위적으로 차곡차곡 
매납되었는데, 대부분 영산강유역을 포함한 백제의 지방 각지에서 제작된 토기들이었
다. 이에 근거하여 백제 왕성의 御井을 축조하면서 복속의례의 일환으로 각 지방의 성
수를 가져와 붓고 용기를 매납하는 合水儀式이 치러졌을 수 있다는 추정이 제기된 바 
있다.9) 경당지구는 풍납토성 내에서도 중심부에 해당하며, 종교·제의적 시설이 집중되
어 있는 곳이다. 매납된 토기들 중 내부에서 복숭아씨가 발견된 점도 이 우물에서 제의 
행위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추정을 뒷받침한다.

풍납토성 206호 우물을 이외에도, 논산 마전리 우물, 아산 갈매리 우물, 풍납토성 대
진,동산연립주택부지 나Tr. 목제우물, 대구 시지지구의 여러 우물들, 경주박물관부지 미
술관부지내 우물 및 연결통로부지 우물, 서울 호암산성 한우물 제2우물지 등 여러 우물
에서 완형 혹은 의도적으로 파쇄한 토기를 대량으로 매납되었거나, 제사용구로 널리 인
정되는 銅鏡·銅鈴이나 鳥形 木製品 등이 발견되어 우물이 祭場으로 기능한 사례가 많았
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당시인들이 넓은 의미에서의 우물로 간주하였다고 생각되는 연못들 또한 제의의 
장소로 활용되었다. 山城池가 가지는 祭場으로서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미 다루어진 바 
있는데,10) 안압지나 궁남지 등 평지에 인공으로 조성된 연못 역시 마찬가지 의미를 가
졌다. 함안 성산산성 최종저수지, 하남 이성산성 A지구 1차 저수지, 궁남지, 안압지와 
창녕 화왕산성 연지 등에서는 ‘井’자가 씌여진 토기들이 발견되어, 이들이 우물로 받아
들여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넓은 의미의 우물로서 祭場으로 간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로 광주 신창동 저습지, 아산 갈매리 수로, 부여 논치 구상유구, 공주 공산성 지당, 
부여 궁남지, 부여 관북리 가-2지구 E구역 연못, 부여 부소산성 가지구 인공수로, 부여 
부소산성 나지구 원형저수조, 하동 고소성 집수정, 광양 마로산성 석축집수정, 여수 고
락산성 집수정 및 구상유구, 청원 양성산성 원지, 남해 대국산성 연지, 충주 충주산성 
동문 남측 저수지, 대전 계족산성 1·2차 저수지, 하남 이성산성 A지구 1·2차 저수지 및 
C지구 저수지, 함안 성산산성 S10W0조사갱 저수지 및 최종저수지, 아차산성 A지구 성

9) 권오영, 2008 성스러운 우물의 제사 -풍납토성 경당지구 206호 유구의 성격을 중심으로-｣ 지방
사와 지방문화11권 2호, 239쪽.

10) 鄭義道, 2007 ｢祭場으로서 山城 硏究 : 鎭山을 중심으로｣ 文物硏究제12호, 東아시아文物硏究學
術財團·韓國文物硏究院 ; 오승연, 2007 ｢新羅 山城池의 機能과 展開｣ 慶文論叢創刊號, 慶南文化
財硏究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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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트렌치, 서울 호암산성 한우물 통일신라 석축지, 창녕 화왕산성 연지, 안압지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의 우물·연못 제사유적에서 발견된 유물들을 정리하면 <표 1>과 같
다.

이러한 우물·연못에 거하면서 물을 주관하는 神으로 여겨진 대상은 龍이 분명하다. 
안압지에 설치되었던 ‘龍王典’이라는 관서명과 龍王에 관련된 유물들, 창녕 화왕산성 목
간과 전인용사지 목간에 보이는 ‘龍王’이라는 명문 등은 우물·연못 제사에 거주하는 水
神으로서 제사의 대상은 곧 龍 혹은 그것이 의인화한 龍王으로 상정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문헌적 검토를 통해서도 신라사회에서 龍이 井泉神的 성격을 뚜렷이 지니고 있었
다는 것이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11) 백제 武王의 탄생담에 京師 南池의 龍이 
등장하며,12) 백제의 우물·연못에서 출토되는 제사용품의 유물상이 신라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감안하면, 백제 지역 우물·연못의 제사 대상 또한 龍 혹은 龍王이었다고 하겠다.

龍의 기본 성격은 水神이므로 용왕을 대상으로 한 제사 의식에서 기원 내용은 물에 
관계된 것이 많다. 祈雨나 祈晴이 主를 이루며, 우물에 맑은 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기
를 기원하기도 하였다. 바다에 거주하는 龍王에게는 豊漁와 해상 안전을 빌었다. 용왕
이 권능을 가진 神格으로 널리 받아들여지면서, 그에게 祈子하거나 治病을 기원하는 경
우도 있었다. 용왕에게서 원하는 바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제물을 바치고 정중하게 기원
하는 기본적인 제사 방식 이외에 용을 그리거나 만들어서 형상화하는 像龍, 용과 비슷
하다고 여겨지는 특정 생물체를 선택하여 용을 대신하는 代龍, 용이 거한다고 생각하는 
연못·개울·강·바다 등에서 수중의 潛龍을 자극하는 방법 등의 ‘용부림’법이 존재했다. 그
중 우물·연못과 관련이 깊은 潛龍祈雨의 실질적인 행동양식으로는 유인·위협·오염이 있
다.13)

우물·연못제사 유적에서 확인되는 유물들 가운데 철제품과 숫돌, 짚신·벼루와 개·돼지
의 시체 등 오염물, 어망추 등은 龍을 자극하기 위한 ‘용부림’ 용품으로 판단된다. 한편 
복숭아 씨앗이나 머리빗을 중심으로 한 모발 관련 용구, 방울과 鳥形 목제품 등은 자체
가 주술적 힘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져, 우물·연못에서의 제사뿐 아니라 다른 유형의 제
의나 주술에도 널리 사용되어 왔다. 男根을 사실적으로 모방한 목제품이나, 그와 형태
적·상징적 유사성을 가진 자루형 목제품, 목제 방망이 등도 우물·연못에서 발견 사례가 
많은데, 男根形은 그 자체로 강한 陽氣나 생식력을 상징하므로 呪力을 가진 祭具로서 
제의나 신앙 활동에 활용된다. 그러나 창녕 화왕산성 출토 남근형 목간과 같이 철제 못
이 박혀 투기된 경우는 龍을 자극하기 위한 용도로도 해석할 수도 있다. 

 전인용사지 우물을 비롯한 많은 우물·연못 제사유적에서 다수 출토된 바 있는 원반
형 제품은 아직까지 용도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풍납토성 경당지구에서도 원반
형 토제품이 57점이나 출토되었는데, 형태적으로 이것이 일본 제사유적의 석제 모조품
과 흡사하기 때문에, 제의용일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제기된 바 있다.14) 원반형은 돌

11) 조법종, 2002 ｢한국 고대사회와 용 -삼국사기에 나타난 용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용, 그 신
화와 문화 한국편, 민속원, 148~151쪽.

12) 三國遺事 卷第二 紀異第二 武王條.
13) 최종성, 2002 ｢龍과 巫 : 토룡기우｣ 용, 그 신화와 문화 한국편, 민속원, 316쪽.
14) 權五榮·權度希·韓志仙, 2004 風納土城Ⅳ -慶堂地區 9號 遺構에 대한 發掘報告-, 한신大學校博

物館叢書 第19冊, 한신大學校博物館, 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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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흙으로 제작하며, 기와를 재활용한 사례가 많다. 공통점은 둥근 형태인데, 원반 혹
은 원판 형태로 다양한 크기를 가지는 제의용구라면 일본이나 다른 우물·연지의 제사유
물 세트를 참고로 할 때 銅鏡을 모방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를 인정한다면 역시 
우물·연지에서 출토 사례가 많은 토제·석제 방추차 역시 유사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15) 원반형 토·와제품 중에도 가운데에 구멍을 뚫거나 뚫으려 한 사례가 
있고, 일부 보고서에서는 방추차라고 보고하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용부림’ 물품이나 자체의 呪力을 바탕으로 여러 종류의 주술이나 
제의에 활용되는 용구 외에, 龍王에게 祭物로서 바쳐졌다고 해석되는 유물들도 있다. 
이들은 전인용사지 출토 목간의 성격을 밝힐 실마리가 될 수 있으므로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Ⅴ. 龍王에게 바쳐진 供獻物들

앞서 돼지나 개의 피가 부정적인 의미로서 용의 거처를 오염시켜 비를 불러오는 역할
을 담당했던 것과 달리, 말은 水神인 龍王에게 제공되는 희생물로 해석된다. 말을 희생
으로 삼는 제의는 水神에 대한 제사, 葬送에서의 희생, 토목공사나 전쟁에서의 희생 등
의 사례가 세계적으로 널리 확인되고 있다.16) 祈雨에 관련된 제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되는 풍납토성 경당지구 9호 유구에서는 10마리 분의 동물 머리가 출토되었는데, 
대부분 말뼈이다. 몸통과 사지골이 확인되지 않은 채 상악골과 하악골이 출토된 점에서 
유구 외부에서 참수한 뒤 머리만 수혈 내에 투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水
神에 관련된 제사에 白馬와 黑馬를 사용한다는 기록이 있으며, 고고학적으로도 수변제
사 유적에서 말의 머리가 발견된 사례가 많다.17) 부여 궁남지와 하남 이성산성 A지구 
2차 저수지, 경주 안압지에서는 희생으로 쓰였다고 판단되는 말뼈가 다량 확인되었다.

그러나 언제나 실제 동물이 희생되었던 것은 아니다. 말을 대신하여 馬具를 투기한 
경우도 보인다. 여수 고락산성 집수정1, 충주 충주산성 동문 남측 저수지, 경주 안압지, 
창녕 화왕산성 연지에서는 나온 철제 재갈, 여수 고락산성 집수정1, 경주 안압지에서 
출토된 철제 행엽, 창녕 화왕산성 연지와 경주 안압지에서 나온 철제 등자 등이 그 예
이다. 銅鏡이나 男根形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조품을 제작해서 대신 供獻한 경우도 있
다. 함안 성산산성 S10W0조사갱 저수지에서 출토된 목제품 일본의 馬形代와 흡산 것
이 있는데, 이는 실제 말을 대신하여 供獻된 의기라고 생각된다. 포천 반월산성 애기당
지에서는 말 머리와 유사한 도제 동물상 및 철제 말이 다량 출토되었다. 여수 고락산성 
집수정1 남쪽 건물지에서도 철제 말이 다량 발굴된 바 있다.

15) 아산 갈매리 유적 수로, 부여 논치 제사유적 구상유구, 공주 공산성 지당2, 여수 고락산성 집수정
1·2, 대구 시지지구 19G-3호 구, 청원 양성산성 원지, 충주 충주산성 동문 남측 저수지, 경주박물
관부지 미술관부지내 구상유구·연결통로부지 우물, 하남 이성산성 A지구 2차 저수지·C지구 저수지, 
함안 성산산성 최종 저수지, 아차산성 A지구 성내 트렌치, 대구 시지지구 9G-2호 우물, 서울 호
암산성 한우물, 창녕 화왕산성 연지, 안압지 등에서 대량으로 출토되었다. 

16) 金子裕之, 1999 ｢佛敎·道敎の渡来と蕃神崇拜｣ 古代史の論點5 神と祭り, 小學館(權五榮·權度希·
韓志仙, 2004 앞의 논문, p.319에서 재인용).

17) 權五榮·權度希·韓志仙, 2004 앞의 논문, pp.31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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馬形이 희생으로서 말을 대신하였다면, 人形은 인간을 대신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눈과 심장 등 주요 기관에 못이 박힌 상태로 발굴된 창녕 화왕산성 연지 출토의 인형 
목간 이외에, 하남 이성산성 A지구 2차 저수지에서도 못이 박힌 인형이 출토되었다. 안
압지에서도 2개의 인형이 발굴된 바 있다. 부여 관북리 가-2지구 E구역 연못에서는 목
제인형다리가 2개 발견되어 인형이 존재하였음을 보여준다. 이 유적에서는 바닥에 사람 
얼굴이 그려진 묵서인면문토기 또한 출토되었다. 인간 희생의 대체물을 담아 용왕에게 
헌납하는 데 사용된 토기일 가능성이 있다. 하남 이성산성 A지 2차 저수지에는 목제인
면 조각품 또한 발견되었다. 출토 당시 얼굴이 바닥 모래층을 향하고 3조각으로 파손된 
상태였는데, 실제 가면으로 사용하기엔 크기가 작아 의례용으로 파악해 왔다. 이 또한 
인간을 대신한 제의용구일 가능성이 있다.

人形이 인간을 대신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언제나 희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
다. 일본에서 출토된 人形의 경우 神에게 供獻하는 용도 이외에 大祓의식에서 인간의 
罪를 代贖시키는 용도 또는 詛呪用具로 파악하는 견해가 있다. 창녕 화왕산성 출토 인
형 목간에 대해서는 현재 祈雨祭에 사용된 것으로 보는 설과 治病을 위한 제의에 사용
되었다고 보는 설이 모두 나와 있다.18) 그러나 治病用으로 보기에는 급소마다 찔린 못
이 어색하며, 함께 출토된 남근형 목간에 꽂힌 못의 의미를 해석하기 어렵다. 藤原京 
左京 구역에서 출토된 인물상을 그린 목간의 경우, 도로 측구에 바닥에서 나왔으며, 龍
王을 기원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희생으로서의 책임을 부여받은 인물의 이름(麻佐
女)과 나이(卄九)를 적고 인물상을 그린 뒤 실제 인물을 대신하여 묻힌 것으로 이해된
다.19) 따라서 인물상이 그려지고 나이가 적힌 화왕산성 연지 출토 목간 4 또한 인간을 
대신하는 희생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렇다면 개·돼지의 피를 싫어한다는 龍王이 인간 희생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
을까? 龍은 인간 희생을 바칠 수도 있을 대상이었을까? 후대의 마을 신앙이나 민속극에
는 사람을 잡아먹는 용이 등장한다.20) 심청전에도 인신공희 모티프가 남아 있다.21) 
三國遺事에는 인간을 납치하거나 해를 입히는 惡龍이 등장하지만 인신공희가 직접 묘
사되어 있지는 않다. 이에 국립경주박물관 연결통로부지 우물에서 발견된 8세 아이의 
人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발굴자는 이 人骨이 모종의 제사를 위해 희생으로서 바쳐
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우물에서 방추차, 목제 빗, 용도미상 청동제품, 어망추, 숫돌, 
목제 자루, 소뼈 1/4마리분 등 우물제사와 관련된 유물들이 다량 출토된 점이 이를 뒷
받침한다. 제사의 대상은 역시 우물을 주재하는 龍王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龍王이 인간을 제물로 받는 존재로 여겨졌으며,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우물에서
의 용왕제사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人形이 출토된 안압지와 이성산성 A지구 2차 저수지, 관북리 가-2지구 E구역 연못
에서는 船形 목제품 또한 출토되었다. 그리고 부여 궁남지, 국립경주박물관 미술관부지

18) 김재홍, 2009 앞의 논문 ; 김창석, 2010 ｢창녕 화왕산성 蓮池 출토 木簡의 내용과 용도｣ 목간과 
문자5호

19) 김창석, 2010 앞의 논문, 6쪽.
20) 심우성, 1981 한국의 민속극, 창작과 비평사, 102~103쪽(홍태한, 2002 ｢한국민속과 용｣ 용, 

그 신화와 문화 -한국편-, 281쪽에서 재인용).
21) 신월균, 2002 ｢한국설화에 나타난 용의 이미지｣ 용, 그 신화와 문화 -한국편-, 2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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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우물, 이성산성 A지구 1·2차 저수지, 관북리 가-2지구 E구역 연못 및 경주 안압지 
등에서는 많은 양의 刀·劍形 목제품이 나왔다. 다른 우물·연못에서 나온 유물 가운데서
도 용도미상 목제품이나 묵흔 없는 목간으로 분류된 것들 중에 刀劍과 유사한 형태를 
가진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데 人形, 馬形, 船形, 刀形은 일본의 우물제사에서도 주요한 祭料 중 하나로 꼽히
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우물에 대한 발굴이 훨씬 많이 이루어진 일본에서는 우물제
사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발표되어 왔다. 北田裕行은 우물제사를 제사유물의 출토 상
황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먼저 우물의 掘形이나 바닥 시설 내에서 제사유물이 
출토될 경우, 이는 鑿井時 행해진 제사의 흔적으로서 우물의 신을 초빙하여 맑은 물이 
잘 용출되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가진다. 우물 사용시 퇴적된 최하층에서 출토된 제사유
물은 우물 사용시에 지낸 제사의 흔적이며, 治病이나 詛呪를 목적으로 한 사례도 있지
만 가장 대표적인 목적은 祈雨이다. 埋土의 중·상층으로부터 제사 관계 유물이 출토되
는 경우는 우물을 매몰시킬 때 우물 신에게 감사하거나 그 저주를 막기 위한 鎭井祭의 
흔적이라고 본다. 우물제사 유적에서 발견되는 대표적인 유물로는 齋串, 土馬, 복숭아
씨, 빗, 화폐, 유리 옥, 刀子, 銅鏡, 국자 및 人形, 완형토기, 墨書人面土器 등을 들 수 
있다. 우물의 掘形에서는 齋串, 錢貨, 杓子 등이, 최하층이나 바닥에서는 齋串, 유리玉, 
錢貨, 복숭아씨 등이, 상·중층으로부터는 齋串, 土馬, 복숭아씨 등이 출토되는 사례가 많
다고 한다.22)

그리고 7세기부터 9세기에 이르기까지 人形·齋串과 馬形·船形 및 刀形이 set를 이루
며 출토된 경우가 많이 보인다. 일본의 人形 사례 중 상당수는 大祓 의식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희생제의와 곧바로 연결지어 해석할 수는 없으나, 刀形이 인간을 대신하는 
의미를 가진 人形을 이용한 제의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한편 인간 희생을 대신하는 공헌물로서 일본 우물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
했던 것으로 보이는 齋串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齋串은 圭頭에 尖眉
를 가진 목제품으로서, 하찰 목간과 형태가 유사하다. 좌우측에 V자형 절입부를 하나 
또는 여럿 만든 경우도 있다. 표면에 묵서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묵서를 하거나 그
림을 그린 사례도 있다.23) 齋串은 착정시·정호 사용시·매정시 등 우물관련 제사에서 언
제나 사용되었으며, 출토량도 가장 많다. 그 용도에 대해서는 神을 초빙해 깃들게 했다
는 설, 성역 주위의 땅에 꽂아 세워서 경계를 표시하였다는 설과, 폐백 및 헌납품을 걸
어두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설 등이 제기되어 있다. 그런데 平城京 左京八條三坊
三坪의 10세기 중엽 우물 SE18 속에서 齋串 5枚가 土師器 皿 속에 넣어진 채 매납된 
양상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곧 齋串 자체가 우물 신에게 바쳐지는 헌납품이었음을 의미
한다. 龍이나 다른 水神이 나무조각을 제물로 받고 싶어한다는 기록이나 전승은 없다. 
齋串이 우물 신에게 供獻되었다는 것은 그것이 다른 무언가를 대신하는 역할을 담당하
였음을 의미한다. 齋串은 人形과 set를 이루어 도성의 溝에서 출토되는 사례도 많다. 이
것은 齋串이 인형과 함께 인간을 御贖物로서의 기능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해석된다.24) 

22) 北田裕行, 2000 ｢古代都城における井戶祭祀｣ 考古学研究第47券第1号(通卷185號), 54쪽.
23) 黑崎 直, 1986 ｢齋串考｣ 日本考古學論集 3 呪法と祭祀·信仰, 吉川弘文館, 194~196쪽.
24) 北田裕行, 2000 앞의 논문, 55~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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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토기 속에 넣어 우물에 매납한 사례 또한 인간 희생을 대신하였다고 볼 수 있
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반도의 우물·연못 제사에서 출토되는 제사 관련 유물의 양
상은 일본의 경우와 흡사하다. 그렇다면 유독 한반도에 齋串만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일
까? 齋串은 그 외형을 기준으로 할 때, 일본의 목간분류 011형식과 잘 구분이 가지 않
는다. 齋串과 人形 모두 011형식의 목간에 기반하여 제작되었다는 보기도 한다.25) 시
기차와 지역차가 크긴 하지만 하단부가 뾰족하며 납작한 형태의 人形이 중국에 존재하
는 것을 감안하면, 人形과 齋串, 그리고 刀形까지도 같은 기원에서 출발하였을 수 있다.

아무튼 형태로 齋串과 木簡을 구분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은 그 출토 맥락일 것이
다. 그러한 관점에서 하남 이성산성 A지구 2차 저수지에서 출토된 목간3·4·5이 주목된
다. 이들 목간은 병8에 넣어진 채로 발견되었다. 平城京 左京八條三坊三坪 우물 SE18
의 齋串과 유사한 맥락이라 하겠다. 상하단을 모두 약간 圭形으로 다듬고 가운데가 볼
록한 형태로서 일본의 齋串과 형태적으로 완전히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우물의 
신에게 바쳐진 供獻品인 점은 동일하다. 龍王이 목간 자체를 받고자 하지는 않았을 것
이므로, 이 목간들 또한 다른 대상을 대신하여 헌납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
다. 마찬가지로 A지구 2차 저수지에서 출토된 목간7·8·9·10 또한 대부장경병 내부에서 
출토되었다. A지구 2차 저수지에서 4차 발굴조사 때 추가로 발견된 목간1~5도 단경호 
내부에서 수습된 점이 눈에 띈다. 이중 목간2와 목간5는 한국의 고대목간에서 125번
과 126번으로 넘버링된 바 있다. 비교적 완형이 잘 남아 있는 목간1과 목간4의 형태를 
보면 상단 좌우측에 절입부가 있고 하단부는 圭 모양으로 다듬어져 있다. 창녕 화왕산
성에서 출토된 목간1(유물번호 164)의 경우에도 형태적으로는 일본의 齋串과 유사하다
고 보기 어렵지만, 셋으로 잘린 뒤 단경호 내부에서 출토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토기
를 재활용하여 원반형 와·토제품을 만들고, 방망이나 목제품 자루 부분을 재활용하여 
남근형 목제품을 만든 사례를 참고할 때, 실제 목간을 재활용하여 齋串과 같은 의미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Ⅵ. 전인용사지 출토 刀形 목간의 의미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물의 신인 용왕에게는 인
간 희생이 바쳐지기도 하였는데, 이를 다른 대리품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었다. 대표
적인 것은 人形인데, 齋串이나 刀形은 人形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특히 齋串은 人形과 마찬가지로 인간을 대신하여 龍王에게 공헌품으로 바쳐지기
도 했다. 전인용사지 목간의 형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刀形인 동시에 하단부가 尖尾
形이라는 점에서 齋串과의 유사점도 찾아볼 수 있다. 일본의 福岡 香椎B유적에서 출토
된 齋串은 전인용사지 출토 목간과 형태가 매우 유사하다. 그런데 이 齋串에는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 이것이 人形과 마찬가지로 인간을 대신하여 의례에 활용되었음을 
보여준다.26) 전인용사지 출토 목간의 형태가 함의하고 있는 의미를 이렇게 해석할 수 

25) 和田 萃, 1982｢呪符木簡の系譜｣ 木簡硏究第四號, 1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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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면, 목간에 등장하는 所貴公과 金[侯]公은 곧 龍王에게 바쳐지는 희생 제물을 가리
키는 것이 된다. 人柱로 희생되는 대신 목간에 이름과 나이를 적은 뒤 묻은 藤原京 출
토 목간의 사례도 참고할 수 있다.

목간이 사람을 대신하여 희생 제물로서 바쳐졌다고 할 때, 목간에 적혀 있는 인명이 
반드시 실존하는 인물을 가리킬 필요는 없다. 목간에 등장하는 인명인 ‘所貴公’과 ‘金侯
公’은 단순히 귀한 사람임을 나타내고자 하는 듯 작위적인 느낌을 준다. 창녕 화왕산성 
출토 인형 목간의 경우, 사람의 형상을 그리고 이마에 ‘眞族’이라고 적었는데, 이를 인
물의 출신성분과 관련지어 해석해 왔으나, 이 또한 인형에 부여된 가상의 人格이 가진 
이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平安京跡右京六條三坊六町 출토 人形 목간은, 남녀 한 
쌍을 이루는데, 남성상은 왼쪽 가슴과 오른쪽 가슴에, 여성상은 가슴에서 배에 걸쳐서 
‘葛井福万呂’·‘檜前阿古□□’라고 크게 이름을 적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이름을 
적는 것이 자연스럽게 보인다면, 화왕산성 출토 인형 목간의 이마에 씌인 ‘眞族’ 또한 
이름일 수 있다. 뒤에 다시 한 번 등장하는 ‘眞族’ 앞의 글자를 ‘卄九歲’라고 읽은 판독
을 받아들일 경우, 이름과 나이를 기록한 것이 전이용사지 출토 목간이나 藤原京 출토 
목간과 일치한다. ‘眞族’ 또한 ‘所貴’나 ‘金[侯]’만큼이나 작위적인 이름으로, 가상의 인
격일 가능성을 높여준다.

그럼, 목간에 기록된 두 인물이 용왕에게 바쳐진 희생 제물이라고 보고 미루어 두었
던 목간 내용의 해석을 다시 시도해 보겠다. 목간의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전면 초반의 ‘大龍王中白’으로서 뒷 부분이 모두 이 白의 내용에 해당한
다. 그 다음 ‘主民渙次心阿多乎去亦在’는 龍王에게 기원을 하게 된 계기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는 ‘名者所貴公世卅金[侯]公歲卅五’로서, 희생 제물로서 바쳐진 
가상의 인물을 열거하는 것이다. 끝으로 ‘是二人者歲(□)中者亦在如□与□右□’는 박락
된 부분 때문에 명확한 해석이 어렵지만, ‘이 두사람은’으로 시작하고 있어 희생 제물인 
두 사람의 처분에 관련된 내용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후면 정방향 12번째 글자를 
‘喫’으로 본 판독안을 받아들여 ‘먹다’는 의미로 파악할 때, 희생과 용왕의 관계가 잘 이
어진다. 이두 부분은 잠정적으로 9회 정기발표회 발표문의 해석을 참조하여 해석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전면) 대용왕님께 아룁니다. 主와 民이 흩어지던 차에 마음에 많이 감이 있습니다.
(후면 역방향) (제물의) 이름은 소귀공, 나이 서른이며, 김(후)공, 나이 서른 다섯입니다.
(후면 정방향) 이 두 사람은 나이가 적당합니다. (잡수시고)……

Ⅶ. 맺음말

지금까지 우물·연못에서 행해진 용왕제사의 흔적들에 대한 비교 검토를 통해 전인용
사지 목간의 내용 파악을 시도해 보았다. 부족한 작업이었지만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
서 祭場으로서 우물과 연못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자료량을 확인하였다. 기존에 생활용

26) 瀧本正志, 1997 ｢福岡·香椎B遺跡｣ 木簡硏究第一九號, 2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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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이해되던 유물들이 용왕제사에 관련된 주술·의례 용품은 아닌지, 용도미상 목제품
이나 묵서 없는 목간으로 분류되던 것들 가운데 齋串이 숨어 있지는 않을지, 앞으로 출
토 맥락과 이웃 나라의 사례를 연관지어 세심하게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번 발표에서 용왕에 대한 인신공희의 흔적으로 중요하게 다룬 국립경주박물관부지 
연결통로부지내 우물 외에 국립경주박물관부지에서 또 하나의 우물이 발굴되었는데, 여
기에서도 우물제사에 관련된 유물이 많이 출토되었다. 아울러 이 우물에서는 목간도 한 
점 발견되었다. 한국의 고대목간에서 279번으로 넘버링된 목간인데, 중간 이하부터 
묵흔이 희미하여 이제껏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해 온 듯하다. 그런데 국립부여박물관에
서 펴낸 나무속 암호 목간 도록에 실린 적외선 사진을 보면 하단부에서 ‘龍王’으로 읽
을 수 있는 묵서가 확인된다. 아직 유물을 실견하지 못하여 확신할 수 없지만, 해당 부
분의 판독이 ‘龍王’이라면, 우리는 신라의 용왕제사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하나 더 가지
고 있는 셈이다. 이 목간의 판독 및 해석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기를 기대한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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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인용사지 출토 용왕목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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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명 呪力을 가진 물품 용부림 물품 공헌물 토기, 와전류 기타

논산 마전리  KW-001 조형 목제품 　 　 송국리형 토기 완형,  단도

마연토기
　

광주 신창동 저습지
복숭아씨, 살구씨, 조형  목

제품, 巴文원형칠기

신발골,  목제 괭이, 목제 

자루, 나무 망치

인골,  목검 다수, 도형·검형 

목제품 다수, 목검 부속구, 

목제 검파, 검파형 목제품

삼각구연  점토대토기문화 

단계 각종 토기, 칠기, 배 

모양 용기

발화대,  발화봉, 부채자루

아산 갈매리 수로 골호 　 　 파수 　
아산 갈매리 우물 　 　 　 　 가공된  목재, 박, 밤

부여 논치 구상유구 토제 방추차, 납석제 방추차
주조  괭이, 철겸, 철촉, 숫

돌, 남근형 파수
　

마한  토기로 추정되는 토

기류 다수(완형 하나도 없

이 모두 파쇄)

쌀  등 곡식류

풍납토성 대진,동산연립주

택부지 나Tr. 목제우물
복숭아씨, 씨앗류 　 　 병

가공된  목재, 목제 두레박, 

두레박 관련 무재, 똬리, 조

개

공주 공산성 지당2 방추차 벼루편 　
각종  토기 다수, 시루 저부

편 다수, 백제·통일신라 기

와 다수, 자기류, 백자류, 

전, 납석제 용기

금동불상

공주 공산성 지당1 　 　 　
조선시대  기와, 백제·통일

신라 기와 다수, 자기류, 백

자류, 전

　

부여 궁남지

복숭아씨, 박씨, 살구씨,  가

래씨류, 과일 씨앗, 원반형 

와제품, 원반형 토제품, 석

제 방추차, 목제 빗

철도자,  철촉, 철겸, 철정, 

숫돌, 짚신, 벼루편, 자루형 

목제품, 목제 망치, 목제 공

구류손잡이형 목제품, 용도

미상 목재, 남근형

말뼈,개뼈,刀形목제품,침봉형

목제품, 

각종  기와, 井명 선문암키

와, 각종 토기, 이형토기편, 

전돌, 시루편, 칠기, 연통형 

토기,

말·소  발자국, 목간, 조개

류, 모과, 잣송이, 밤알, 밤

껍질, 갈돌, 추형 목제품, 갈

자리, 알

부여 관북리 가-2지구 E

구역 연못

살구씨, 참외씨, 원판형  와

제품, 목제 빗

짚신,  벼루, 자루형 목제품, 

목제 공구

목제인형  다리, 묵서인면문

토기, 선형 목제품
각종  기와 및 토기편

목간,  대나무 자, 등잔, 개

원통보, 청동 젓가락, 소쿠

리

부여 부소산성 가지구 인

공수로
　 청동  집게, 철정, 철부, 숫

돌, 벼루
　 각종  토기류, 시루, 와전류 마제  석촉

부여 부소산성 나지구 원

형저수조
　 철제  투겁창, 철촉, 숫돌, 

벼루
　 　 　

<표 1 > 우물·연못 출토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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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명 呪力을 가진 물품 용부림 물품 공헌물 토기, 와전류 기타

하동 고소성 집수정 　 　 　 토기류,  와전류 　
광양 마로산성 석축집수

정
복숭아씨 동물뼈 동물뼈 와편 조개

여수 고락산성 집수정1 방추차 철기,  숫돌 재갈,  행엽 각종  토기, 저부편, 녹유완 　
여수 고락산성 집수정2 방추차 　 　 　 　
여수 고락산성 집수정3 　 철부 　 구연부편,  동체부편 　

여수 고락산성 구상유구1 　 철부,  철도자, 숫돌 　 각종  토기편, 파수, 시루편 　

여수 고락산성 구상유구2 　 철부,  철겸, 숫돌 마형  철기 　 　

여수 고락산성 집수정4 어망추 　 　 동체부편,  개편, 배편, 고배

편
　

여수 고락산성 보루 집수

정1
　 　 　 개편,  구연부편, 동체부편, 

저부편
　

대구 시지지구 2G-우물 목제 빗 철도자,  숫돌 　 단경옹,  장경호, 대부호, 대

부병, 완, 대각편 등 다수
　

대구 시지지구 5G-1호 우

물
　 　 　 삼국시대  도질토기편 　

대구 시지지구 5G-2호 우

물
　 철착 　 삼국시대  도질토기편 　

대구 시지지구 5G-3호 우

물
복숭아씨 　 　 단경호,  대부병, 장경호, 호 석구,  두레박

대구 시지지구 5G-4호 우

물
동곳 　 　 단각고배  대각편 　

대구 시지지구 6G-우물 　 　 　 대부병,  대부완 토구

대구 시지지구 7G-1호 우

물
　 　 　 삼국시대  도질토기편 　

대구 시지지구 8G-1호 우

물
　 　 　 조선시대  기와편, 자기편 흠돌

대구 시지지구 8G-2호 우

물
　 　 　 동이,청자종지 　

대구 시지지구 8G-3호 우

물
　 　 　 삼국시대  토기편, 회잭 연

질토기편, 적색 연질토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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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명 呪力을 가진 물품 용부림 물품 공헌물 토기, 와전류 기타

대구 시지지구 8G-5호 우

물
　 　 　 삼국시대  토기편 다량 　

대구 시지지구 9G-1호 우

물
　 　 　 　 토구

대구 시지지구 9G-2호 우

물
　 철도자 　 고배,  대부병, 단경호 　

대구 시지지구 14G-우물 복숭아씨, 살구씨, 방추차 　 마형  토우편
완,  대부완 다수, 개, 대부

호, 호, 파수
토구,  밤껍질, 목재 두레박

대구 시지지구 19G-1호 

수혈유구
　 철못,  어망추 　

고배,  개 소옹, 단경호, 완, 

시루, 구연부 의도적으로 파

쇄한 소형병

토구,  석구

대구 시지지구 19G-3호 

구
방추차

철촉,  철부, 철겸, 철도자, 

꺽쇠
　

완,  소호, 고배, 파수부배, 

단경호, 대부호, 대각편, 시

루, 파수

　

대구 시지지구 20G-1호 

구
　 철도자 　 삼국시대  고배, 삼국시대 

시루
　

대구 시지지구 20G-2호 

구
　 철도자,  철촉, 철겸, 철정, 

숫돌, 짚신, 벼루편
　 　 　

대구 시지지구 20G-우물 복숭아씨(100여 개) 철도자,  도자 　 단경호,  완, 단각고배, 병부 토구

대구 시지지구 22G-우물 　 소도자(안압지와  유사) 　 　 　
대구 시지지구 23G-우물 　 개뼈 　 대부완,  완, 소형호 　
대구 시지지구 28G-우물 　 　 　 대부완,  고배구연부편, 호 

저부, 파수
　

대구시지지구 31G-우물 　 　 　 평저호  1 거꾸로 매납, 기

타 토기편 및 토기
　

대구 시지지구 16G-1호 

구
　 철도자,  철촉, 철정 　

삼국시대  토기편 다량, 대

부분 파편 상태, 파수, 개, 

개각편

　

대구 시지지구 17G-1호 

구
　 　 　 삼국시대  토기편 소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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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명 呪力을 가진 물품 용부림 물품 공헌물 토기, 와전류 기타

청원 양성산성 원지 납석제 방추차

철제  따비, 주조철부편, 철

제편, 철정 다수, 도자형 철

지, 철도자편, 벼루편

　

각종  기와류, 토기 뚜껑편, 

구연부편, 파수편 다수, 동

체편, 완편, 저부편, 이형토

기편, 자기 구연부편, 백자 

져부편

　

포천 반월산성 애기당지 원반형 토제품, 방추차 어망추,  숫돌
말  머리와 유사한 도제 동

물상, 철제 말

삼긱시대  기와류 및 토기

류 다수, 파수류, 자기편 다

수

석기류,  등잔류

남해 대국산성 연지 　 　 　
기와류,  고배, 호 구연부편, 

각부편, 호 저부편, 분청사

기 대접편, 청자 접시편, 백

자편

　

충주 충주산성 동문 남측 

저수지
방추차, 납석제 방추차

철촉  다수, 철도자, 철모편, 

철제 교구, 용도미상 철기

편, 철제 가위, 철제못, 불명 

철기편, 나무망치, 절구공이 

모양 목제품, 자루형 목제품

재갈 기와류,  토기편 다수, 시루 활석제  석기편

대전 계족산성 1차 저수

지
　 철제  대도 　

호편,  심발형토기편, 단경

병 구연부편, 완 구연부편, 

심발형토기 저부편, 기와편

　

대전 계족산성 2차 저수

지
　 철제  망치, 철제 낫, 철촉 　 기와류,  각종 토기편, 시루 　

경주박물관부지 미술관부

지내 우물

원반형 토제품, 방추차, 토

제  방추차, 목제 방추차, 

동곳(청동제 뒤꽂이), 목제 

뒤꽂이

용도미상  청동제품, 철기류 

다수, 쇠스랑, 철못 다수, 철

환 다수, 꺽쇠형 철기 다수, 

철도자 다수, 철촉, 갈고리

형 철기 다수, 이형철기,  

철제용구, 목제 어망추, 벼

루다리, 목제 손잡이

용도미상  목제품

기와류,  대부완, 완, 개 이

형개편, 평저호, 대부호, 병, 

파수부토기, 파수부호, 동이

형 토기, 사각편병, 개꼭지

편, 구연부편, 동체부편,  저

부편, 파수, 시루바닥편

목제  두레박, 목간, 청동완, 

청동대부완, 청동숟가락, 청

동과대편, 청동환병, 개원통

보

경주박물관부지 미술관부

지내 구상유구

원반형 토제품, 방추차, 토

제  방추차
　 　

대각편,  배신편, 고배, 대각

편, 발, 병, 개, 다리미형 파

수, 다리미편, 인화토기편

토구,  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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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명 呪力을 가진 물품 용부림 물품 공헌물 토기, 와전류 기타

경주박물관부지 연결통로

부지 우물
방추차, 목제 빗

용도미상  청동제품, 어망

추, 숫돌, 목제 자루

 8세 인골, 소뼈 1/4마리
분

기와,  토기 다수

닭뼈,  두레박, '남궁지인' 

명문 원와, 토제 곡옥, 토구, 

목제 대부완, 바가지편

하남 이성산성 A지구 1차 

저수지
　 철부,철겸,철제따비,철편,  

벼루편, 목제 방망이

도형  목제품, 첨두형 목제

품

고배,  완, 합, 뚜껑, 호, 원

통형기대, 시루, 기와, 파수, 

바닥에 井자 있는 완저부편

목제칠기,  목간

하남 이성산성 A지구 2차 

저수지

서조문팔화경, 원판형 토제

품,  장방형 토제품, 방추차, 

목제 빗, 골제 비녀, 골각제 

빗치개, 동곳, 청동방울, 조

형 목제품

철부,  유공부, 쇠스랑, 철

촉, 철제 송곳, 어망추, 숫

돌, 짚신, 벼루편, 동물뼈(돼

지, 개 - 개가 가장 많음), 

남근형 목제품, 목제 자루

동물뼈(말턱뼈,소1개체분,소

뼈),  목조 인물상, 목조조인

면 조각품, 목제   소형배, 

목제 도자

기와  다량, 고배, 완, 합, 

뚜껑, 호 , 병, 대옹, 동이, 

원통형 기대, 시루, 파수

병에  담긴 목간 3점, 대부

장경병에 담긴 목간 4점, 

단경호에 담긴 목간 5점, 

목간 다량, 팽이형 목제품, 

석착 등 석제품, 복골, 버들

고리,  사람의 옆머리뼈, 곰

뼈(자연 퇴적), 꿩뼈, 자라

뼈, 사슴뼈, 마게석기, 이형

석기, 석제 이형조각품

하남 이성산성 C지구 저

수지

살구시, 원판형 목제품,  원

판형 석재품, 원판형 토제

품, 원판형 와제품, 토제 망

추차, 비녀형 목제품, 빗치

개, 목제 빗

철도자편,  철편, 벼루, 어망

추, 토제 어망추, 개 하악골, 

목제 자루

선형목제품,  목제 부지깽이

(칼 모양), 소 정강이, 소 갈

비뼈

삼국시대  전기 토기 다양, 

고구려계 토기 다양, 신라 

및 통일신라 토기 다양, 기

와류, 전돌, 시루

목제  자, 목간, 석착, 석부, 

석촉, 기타 석기, 고구려척, 

팽이형 목제품, 조개껍질, 

사슴 두개골 뿌리

함안 성산산성 S10W0조

사갱 저수지

조두형 목제품, 원반형 목제

품

도자,  작살, 짚신, 방망이형 

목제품, 목제 막대기

도자  병부, 목제 환두도, 

목검편, 목제 첨기류, 쐐기

류, 조형 목제품(마형)

토기  개, 단경호, 토제 송

풍관

붓,  광주리편, 바가지, 새

끼, 묵서 없는 목간, 용도미

상 목제품

함안 성산산성 최종저수

지
석제 방추차 철촉,  철도자, 목제 방망이 　 토기편,  파수부편, 기와, 백

자, 분청사기

목제용기,  목간, 토제 인장, 

청동완

아차산성 A지구 성내 트

렌치
방추차, 종형 철기

철모,  철촉, 철겸, 쇠스랑, 

보습, 괭이, 철제 부월, 철

정, 철제초두, 철제 차관, 요

대형 철기, 자물세쇠형 철

기, 철제 환, 용도불명 철기,  

도자 부속 철기어망추, 숫

돌, 벼루

토우

고배류,  뚜껑류, 대부완류, 

완류, 호, 옹, 동이, 시루, 파

수, 대상파수, 병, 접시, 파

배, 잔

납석제  용기, 등잔, 청동기

시대 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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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명 呪力을 가진 물품 용부림 물품 공헌물 토기, 와전류 기타

서울 호암산성 한우물 통

일신라 석축지
방추차 철제월,숫돌, 　 기와류,  토기류, 시루류, 고

리형 손잡이

중국청자편,  토제 받침모루

청동개합, 백자대접, 백자접

시

서울 호암산성 한우물 제

2우물지
원형 토제품, 청동방울

토제  어망추, 숫돌, 철제교

구 및 철제환
　 기와류,  토기류, 시루류 저

부편만

등잔류,  석제용기부편, 청

동제 숟갈, 무문토기 저부, 

석촉, 백자접시류

창녕 화왕산성 통일신라

시대 연지

원반형 토제품, 원반형  도

제품(분청사기 저부로 제

작), 청동방울, 철제 방울, 

철탁

철제  대도, 철제 가위, 철

제 자물쇠, 철제 열쇠, 철제 

작두, 철제 도자, 찰갑, 철제 

솥, 철제 초두, 철괴, 철촉, 

짚신틀,어망추, 남근형  목

간(편병 내부에서 발견), 자

루형 목제품, 목제 방망이

목제인형,  단경호 내부에서 

발견된 목간, 호형등자, 철

제 재갈

단경호,  편병, 토기 다종, 

기와, 시루저부, 파수, 바닥

에 井자 새겨진 편병

조선시대  자기편, 비격진천

뢰, 사슴뿔, 철제 다연, 목제 

다연받침, 향합, 청동유기, 

청동합, 분청사기, 백자, 상

평통보, 박, 절구, 목제 사다

리

창녕 화왕산성 삼국시대 

연지
방추차 　 　

뚜껑,  고배, 대부완, 개배, 

대부장경호, 기대, 호, 호 구

연부, 발, 병 경부, 컵형 토

기, 파수, 시루 저부

　

안압지

나무 빗 11, 목제 가름마  

3, 철제 머리가름마 2, 청동

제 동곳 7, 청동제 동경 2, 

방추차 84

철도  18, 철촉 다수, 철제 

자귀 8, 철제 공부 15, 철

부, 철모, 철추, 철제 가래, 

철봉, 철겸 6, 철제 꺽쇠 7, 

철제 가위 2,  철제 호미, 

철제 작살 2, 철제못, 철제 

망치, 철제 열쇠 14, 철제 

자물쇠 11, 목칠 벼루, 숫

돌, 아연 카위 90, 아연 칼  

48, 아연 원판 83, 아연 덩

어리 3, 어망추 52, 동물뼈

(개 두개골), 남근형 목제품 

2, 인물 목상 2, 방망이 6

소형  목선, 철제 행엽, 철

제 운주, 철제 재갈, 동물벼

(말 두개골), 철제 말

숫막새(3476점),  토수와, 

곱새기와, 수키와, 암막새, 

박공막새, 모서리와, 암키와, 

박공기와, 착고, 귀면, 치미, 

전, 대형전, 삼각전, 壁塼, 

무문전,  대부완 422, 원저

완 127, 접시 337, 개 144, 

등잔 161, 고배 37, 벼루 

12, 벼루 파편 172, 병 86, 

호 15,  대호 3, 양이호 5, 

평저호 11, 원저호 12, 注형

토기, 풍로 3, 장군형토기 

2, 파수부이형토기, 시루, 명

문토기파편 9

자완19,자기개,자기접시4,자

기병4,  청동제완 16, 청동

제접시   15, 청동제개, 철

제용기 6, 활석제용기 15, 

활석제개 10, 활석재 소호, 

골호(개원통보가 들어 있

음), 칠기(저부에 龍, 井 등  

 선각 명문), 목조 부재, 석

조 부재, 금동제 부재, 금동

불보살상 다수, 목선 파편, 

노, 주사위, 철제 두레박고

리, 활석제 사자상, 활석   

파편, 기타 석제품, 수정 

3079, 구슬 732, 토제 구슬 

35, 원형 구 장식 14

18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25 13:41(KST)


	傳인용사지 출토 龍王 목간과 우물·연못에서의 제사의식
	Ⅰ. 머리말
	Ⅱ. 傳인용사지 우물 출토 목간 소개 및 판독
	Ⅲ. 목간의 외형적 특징과 용도
	Ⅳ. 우물과 용왕제사
	Ⅴ. 龍王에게 바쳐진 供獻物들
	Ⅵ. 전인용사지 출토 刀形 목간의 의미
	Ⅶ. 맺음말


